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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바래길 개통 94일만에 100번째 완보자 탄생

남해바래길 10코스 앵강다숲길. (제공: 남해군) ⓒ천지일보 2021.6.15

[천지일보 남해=최혜인 기자] 지난해 11월 개통한 231㎞ 길이의 남해군 바래길 100

번째 공식완보자가 탄생했다. 첫 완보자가 나온 지 194일만이다.

15일 남해군에 따르면 경기도 용인에서 온 현영희 씨가 그 주인공으로, 현충일인 지

난 6일 바래길을 완보하며 100번째 공식완보자로 기록됐다.

현씨를 비롯한 3명은 바래길 완보를 위해 지난달 10일부터 3회에 걸쳐 남해군을 방

문했으며, 동행자 3명도 완보자 공동 97호로 이름을 올렸다. 이들이 남해군에 체류한

기간은 13일간이다.

바래길 이용 97% ‘만족’

누적 거리 ‘지구 한바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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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바래길 개통 200일간의 성적표도 나왔다.

완보자들의 이용만족도가 가장 높은 코스는 4코스 고사리밭길이 42표로 1위를 차지

했다. 이어 10코스 앵강다숲길 37표, 11코스 다랭이지겟길이 33표를 받았다. 국립공

원 내에 노선만 설정된 지선 3코스 금산바래길은 2㎞ 남짓의 짧은 거리에도 29표를

받아 선호도 4위에 올랐다.

완보자들의 여행만족도는 ‘좋음’ 이상이 97%(매우 좋음 71%)로 높게 나타났다.

이들 100명의 거주지를 살펴보면 남해군민이 16명이었으며, 그 뒤를 경기·서울·경남·

전남 순으로 이어졌다. 특히 경기(23명)와 서울(22명)을 합치면 완보자의 절반 가까이

가 수도권에서 나왔다. 완보자 연령대는 50대 이상이 전체의 95%를 차지했다.

현재 바래길 앱을 통해 코스 완보를 인증한 횟수는 4044회로 거리로 환산하면 4만

8817㎞에 달한다. 지구 둘레인 4만 2000㎞를 훌쩍 넘는 거리다. 걸음수로 환산하면

약 6500만 걸음에 해당된다.

반면 개선할 점으로는 ‘원천-벽련’과 ‘창선교-당저2리’ 보행 고위험 구간에 대한 안전

성 확보와 화장실, 식당, 쉼터 부족 등이 꼽혔다. ‘바래길이면 바다만 따라가야 하는데

산길이 많아서 힘들었다’ 등의 의견도 나왔다.

바래길 운영관리를 맡은 남해관광문화재단 본부장은 “남해가 아름다운 자연의 섬을

넘어 휴양과 치유의 공간으로 자리매김 하는데 바래길이 큰 축이 될 것”이라며 “체류

형 여행인프라 그 이상의 가치를 가지도록 바래길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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